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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김 현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불안정 성인애착은 불안과 회피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정서를 대처하는데, 이를 고려하여 불안정 성인애착을 회피와 불안 각 차원별로

나누어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 완화를

위하여 대인관계 등 외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성인애착 수준을 교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비교적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정서인식을 표적으로

하는 상담 개입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이는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 차원

에 따라 우울이 심화되는 경로를 밝히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는 어

떠한가?

가설 1-1. 애착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매개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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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애착 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매개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JJNU-IRB-2022-099) 이후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 대학교 1~4학년 대학생으로 하

였고, 표본 추출 방법은 비확률표집 방법의 하나인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8일, 총 17일 동안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

에 응답한 인원은 총 349명이었다. 이 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설문지

1부, 연구대상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인 설문지 1부를 제외한 347명의 자료가 최

종분석에 사용됨으로 자료 유효율은 99.4%를 보였다. 측정 도구는 성인애착, 우

울, 정서인식 척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문항을 포함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2.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분

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성인

애착, 우울, 정서인식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사용

하였다.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

과검증을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절차

에 맞추어 분석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애

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모두 정서인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정서인식의 하위요인 중 정서인식 명확성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그리고 우울

과 모두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로 나누고 우울의 관계에서 정

서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애착 불안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불안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인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애착 회피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완전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회피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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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즉, 애착 회피가 우울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는 정서인식 능력의 부족

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준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라 우울이 심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우울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적절한 정서인식 관

련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불안정 성인애착, ECR-R, 성인애착 불안, 성인애착 회피, 우울, QIDS-SR,

정서인식, TMMS,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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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하는, 주변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증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실망이나 절망, 상실 등과 같

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Evans, 1985)과 이로 인한 집중력 저하 혹은 의

욕 상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우울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Kessler &

Bromet, 2013), 2020년 보고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다. 20대 환자는 2020년 기준 14만6,977

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6만4,497명)과 비교

해보았을 때 2배 이상 늘어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대학생이 해당되는

20대 성인 초기는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시기이다(Williams et al., 2014). 이들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대인

관계의 확장을 경험하고(박영희, 2017),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져야하는 부담

을 느끼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심미영, 이둘녀,

김은희, 2016). 대학생이 느끼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중 안세영, 김종학, 최보영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이 자살 생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

다. 이렇듯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위치한 대학생의 계속되는 우울증 환자 증

가는 건강한 미래 사회에 커다란 위험 요소로,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한다(Williams et al, 2014). 이전 연구에서는 우울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로 성인애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Lopez

& Brennan, 2000;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 2007).

애착이란 개인이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강하고 연속적인 정서적 유

대를 의미한다(Ainthworth, 1989). 애착이론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양육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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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과 타인의 표상인 내적 작동모델은 전 생애에 걸쳐 경

험하는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Bowlby, 1988; Rothbard & Shaver, 1994).

성인애착이란 발달 초기의 애착을 토대로 이후 확장된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 또는 타인에 대한 표상을 의미한다(Lopez, Mauricio,

Gormley, Simko, & Berger, 2001).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애 초기 형성된

애착과 성인애착의 패턴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장휘숙, 1997), 개인이 경

험하는 관계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 성인 애착 유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Baldwin, Keelan, Fehr, Enns, KohRangarajoo, 1996). 성인애착은 그 대상과 유

형이 생애 초기 양육자와 맺은 관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지며(Overbeek,

Vollebergh, Engels, & Meeus, 2003), 애착 대상의 범위도 친구와 연인으로 확장

되는 특징을 가진다(Hazan & Shaver, 1987). 따라서 과거 주 양육자와의 초기

애착 경험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대학생의 애착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대학생의 애착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을 확인하기보다는 현재의 친밀하게 관계하는 타인 또는 연인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 수준 및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Bartholomew & Horowitz, 1991; Britton & Fuendeling, 2005).

본 연구에서는 Brennan, Clark, Shaver(1998)의 개념에 따라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attachment anxiety)과 애착 회피(attachment avoidance)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차원론에 의하면 불안과 회피 차원이 모두 낮으면 안정 성인애

착으로 보며, 두 차원 중 하나가 높거나 두 차원 모두 높으면 불안정 성인애착으

로 본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애착 불안은 관계에서 거절당하거

나 유기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애착 회피는 가까워짐에 대한 두려움과 의존성

으로 인한 독립성 침해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성인애착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높은데, 특히 성인애착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설명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다(Aldao, Nolen Hoeksema, &

Schweizer, 2010; Lopez & Brennan, 2000; Marganska, Gallagher, & Miranda,

2013). 하지만 이미 형성된 애착 패턴이나 대인관계 성향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이정희, 2005). 따라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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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언(서영석, 2010)에 기초하

여, 성인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서는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촉발요인이자 결과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선천적인 요소보다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해 획득과 변화가 가능한 후천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지연, 김아름, 박미란, 2010), 대인관계 등 외부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성인애

착보다는 비교적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정서인식을 매개변인으

로 설정하고자 하며 불안정 성인애착을 애착 회피와 애착 불안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우울이 심화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다루는 능력으로 스스로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기분들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Swinkels & Giuliano, 1995). 정서인식에 대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전반적으

로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평가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보다 정서를 빨리 인식하

며 타인에게도 정서를 잘 표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반면(Salovey,

Mayer, Goldman, Turvey, & Palfai, 1995) 정서인식에 대한 능력이 낮은 사람은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의 효율성과 정서의 진행에 방해를 받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우울이 유발될 수 있었다(Monti, Rudolph, 2014), 또한 정서인식의 부족으로부

터 나타나는 대표적인 임상적인 질환인 ‘감정표현불능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종

종 다른 사람들보다 심각한 수준의 우울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고(Honkalampi

et al., 1999),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공병률이 32%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정서인식이 우울을 예방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

다.

성인애착이 정서인식에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

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Gillath et al.,

2005), 애착 회피가 높은 성인은 감정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 표현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Gross & John, 2003). 또한 애착 불안의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애착 회피는 부

정적 정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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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Shaver & Mikulincer, 2002). 즉 불안정 성인애착은 부정적인 정서를

과장하거나 억압하는 등 왜곡을 통해 정서를 인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정

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기에 불안정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 유형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각 애착 유형별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할수록 우울이 더 많이 경험됨을 보고하였다(성정혜, 김춘경,

2017; ColeDetke & Kobak, 1996). 애착 불안과 회피 차원이 각각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또한 수행되었는데, 애착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강미애, 2016; 김다혜, 2010; 김병직, 오경자, 2009; 김

은영, 이지은, 2015) 애착 회피 역시 애착 회피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겪

는다는 결과들(강미애, 2016; 김다혜, 2010; 김병직, 오경자, 2009; 김은영, 이지은,

2015)이 보고되었다.

정서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덜 우울해 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Beck & Beck, 1972) 낮

은 정서인식 명확성은 우울, 사회불안, 불안 각성 등의 심리증상을 예측하고

(Vine & Aldao, 2014),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감

소시켜주는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Kennedy et al., 2010; Thompson

et al., 2015). 국내연구에서도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부정적 정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고(심재인, 조한익, 1999), 남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

로 연구를 한 결과 정서경험의 특성 중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였음이 보고되었다(송현, 최보람, 이영순, 2012; 신아영, 김정호, 2010;

임전옥, 장성숙, 2003; 조성은, 오경자, 2007).

이상 위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종합해보면 성인애착, 정서인식, 우울 간에는 밀

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정서인식은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

구들 중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은 정서억제(김병직, 2009; 김병직, 오경자, 2009),

정서조절(김병직, 오경자, 2013; 김지현, 김영근, 2021), 정서조절양식(성정혜, 김

춘경, 2017; 이미옥, 2015), 정서조절곤란(유제근, 송원영, 2020; 하재필, 201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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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분산적 정서조절(박선영, 이지연, 2020),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지수,

2017), 정서표현억제(한유경, 2018; 한유경, 신나나, 2019)로 정서를 조절하는 변

인의 매개효과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 연구가 주된 실정이다.

Wilkowski와 Robinson(2008)에 따르면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수록 정서를 올

바르게 이해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가

능성을 높여준다고 하였고, 이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효과적인 정서조절을 위해

서는 정서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이 보고되었다(이서정, 2006; 임전옥, 장성숙

2003; McFarlane et al., 1994). 즉, 우울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해

하는데에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인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회피와 불안 각 차원으로 구분하여 우울에 미

치는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우울 심

화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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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1-1. 애착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매개효과를 가진다.

가설 1-2. 애착 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은 매개효과를 가진다.



- 7 -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애착 불안 우울

정서인식

그림 Ⅰ-1.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 연구모형

애착 회피 우울

정서인식

그림 Ⅰ-2.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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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인애착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뜻한다(Ainswort,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58). 성인애

착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

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장하면서 애착 대상이 양육자 외의 친구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하유미, 박성연, 2012).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친구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와의 감정적인 안정과

유대감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Fraley, Wallet, Brentan et al,

(2000)이 개발하고 김성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성인애착 유형 검사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우울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

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병적인 우울장애가 아닌,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

서 상태와 집중력 감소, 부정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증상, 그리고 식욕부진, 수면

장애와 같은 정상적인 적응 수준에서 경험되는 우울 상태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

를 측정하기 위하여 Rush 등(2004)이 개발하고 홍진표 등(2013)이 표준화한 자기

평정 간이우울증상척도(QIDS-SR)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 정서인식

정서인식은 정서적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이론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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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정보처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인지

과정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

울이고 집중하는 정서주의(attention), 자신의 기분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명명하

는 정서인식 명확성(clarity),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개선하고자 하는

믿음인 정서개선(repair) 총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이란 자신의 정서를 규명하여 자신의 내적 감정을 정

확하게 감지하고 자신의 복합적 감정을 인식,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및 Palfai(1995)가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특질상위기분척도(TMMS-Trait

Meta Mood Scale)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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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가. 애착의 개념

애착(attachmen)은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

서적 유대 관계를 뜻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58). 생애 초기 유아는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며, 안전기

지로 애착 대상을 이용하고, 애착이 형성된 대상과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

며 안정감을 찾고자 한다(Bowlby, 1969). 즉 유아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로 애착을 형성하며, 안전기지로서 애착 대상을 활용

하여 안정과 관계 형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애착 패턴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양육자 그리고 타

인에 대한 내적 표상으로 발달하는데, 생애 초기 경험한 관계의 질에 따라 각기

다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Bowlby, 1973).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란 나와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심리적 표상으로 일종의 인지, 정서,

동기적 도식에 해당한다(Collins & Read, 1990).

Bowlby(1969)은 내적작동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 이는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자랐을

때 형성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에 보호자로부터 안정감과 지지를 받으면, 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 이는 어린 시절에 어떤 유형의 상호작용을 경험했는

지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안정감과 지지를 받을 경

우,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쉽다. 셋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과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다. 이는 내적작동모델을 바탕으로 타인과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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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때, 이전에 경험했던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

Collins와 Read(1990)는 Bowlby의 내적작동모델에 대한 이론을 확장하여, 개인

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내적작동모델이 성격, 인간관계, 정서 및 행동 등 다양

한 영역에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의 삶의 질에

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예를 들어 내적작동모델이 안전하고 지지

받는 양육자-아이 상호작용에서 형성될 경우, 이후에 개인이 형성하는 인간관계

에서도 타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개인의 인간관계, 정서, 행동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개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nsworth(1989)는 유아의 초기 애착 유형을 낯선 상황 실험(The Strange

Situation)을 통해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실험은 주

양육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 주 양육자와 분리되고 재

회하는 상황, 낯선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루

어졌다. 각 애착 유형은 주 양육자와의 의사소통의 질에 따라 구분되는데, 안정

형은 양육자에게 안정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서 안전한 느낌을 받는 것, 회피

형은 양육자에게 감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면서 불안하고 무력한 느낌

을 받는 것, 양가형은 양육자가 일관성 없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면

서 불안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 안정형 애착의 유아들은 주 양육자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어 있어서

분리 후 재회할 때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주변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에, 회피형 애착의 유아들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며 분리와 재회 모두 불안이나

고통을 표현하지 않았다. 양가형 애착의 유아들은 분리 후 재회 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주 양육자와 긴밀한 접촉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행동과

분노를 표출하는 저항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며, 이는 삶에서

큰 변화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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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육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일반화되며, 전 생애 동안 정

서,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안하

얀, 2010; Bowlby, 1969; Lopez & Brennan, 2000). 따라서 애착 이론은 이러한

내적작동모델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감정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장하면서 애착 대상이 양육자 외의 친구나 연인 등 가까운 관계로 확대

되는 것을 의미한다(하유미, 박성연, 2012). Hazan과 Shaver(1987)에 따르면, 성

인애착이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애착 패턴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사회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주변 대상과의 관계로 전

환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애착 연구 초기에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중심이었으나, 1980

년대 이후에는 Bowlby의 연구를 시작으로 성인애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Hazen과 Shaver(1987)의 연구는 성인애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성인애착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의

대인관계에서 애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김경미, 2010).

애착 연구 초기에는 생애 초기 애착이 성인기 애착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이 나왔지만 (Bowlby, 1969), 이후 일부 연구들은 두 가지 개념 간의 완

전한 일치는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McElwain & Booth-LaForce, 2006). 즉, 초기 애착은 성인기 애착과 일관성을

보이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애착과 성인기

애착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인기 애착이

생애 초기 애착과는 별개의 개념이며, 성인의 인간관계 발달에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69; Fraley

& Shaver, 2000; McElwain & Booth-LaForc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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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 유형은 대개 3범주 모델 또는 4범주 모델에 기반하여 분류한다. 대표

적인 3범주 모델에서는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으로 구분하며, 4범주 모델에서는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으로 분류한다. 3범주 모델의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신뢰하고, 타인에게서 지지와 안정감을 얻으며, 대인관계에서 안정

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다. 회피형은 대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며, 타인으

로부터 도움이나 지지를 거의 요구하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떨어지거

나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한다. 양가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좋아하며, 대인관계

에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Hazan & Shaver, 1987).

4범주 모델의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과 만족감을 느낀다. 거부형은 타인에게 부정적이지만 자신에게는

긍정적이므로 타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몰두형은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만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집착하고, 두려움형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크다. 이들은 양가적인 특징을 동시에 보이기도 한다(Ba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등(1998)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유형 모델을 비롯

한 다양한 애착 관련 척도로부터 문항을 추출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종

합적인 분석 및 수정과정을 거쳐 성인애착의 개념을 ‘애착 불안(attachment

anxiety)’과 ‘애착 회피(attachment avoidance)’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

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차원적 접근은 성인애착을 하나의 연속적인 개념

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et al., 1998). 이후, Brennan 등(1998)은 이러한 차원적 접근을 통해 측

정하는 친밀관계 검사(ECR: 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를 개발하였다.

이후 기존의 친밀관계 경험검사(ECR)를 바탕으로 Fraley, Brennan, Waller(2000)

에 의해 ECR-R이 개정되었으며, 선행 연구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

최근 연구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Shaver & Mikulincer, 2002).

ECR-R 척도에서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두 차원이 모두 낮을수록 안정

애착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애착 불안 및 애착 회피의 두 차원 중 하나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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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높거나 모두 높을 경우 불안정 애착으로 본다. 애착 불안은 주로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관련되며,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그들이 떠날까봐 두려

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

어 하며, 타인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과도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도 있다(Mikulincer et al., 2001). 애착 회피는 주로 부정적인 타인표상과 관련되

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불편해하고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여 거절당하

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타인의 선의를 불신하며 스스로에 대

한 부정적인 기분과 생각 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서적 표현을 억압한다(Fraley

& Waller, 2000; Mikulincer et al., 2001).

또한 ECR-R척도는 성인애착과 우울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주장은 다수의 연구에서 지지받고 있다(Crowell, Fraley, & Shaver, 2008;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김성현(2004)에 의해 번안된 ECR-R 척도를 사용하여 성

인애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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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울의 개념

우울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

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서적 상태를 의미한다(김성일, 정용철, 2001). Kringlen,

Torgenson & Cramer(2001)은 전체의 18~27%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울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적인 기분과

우울의 차이, 우울의 정확한 원인과 특징, 그리고 반응의 유형 중 하나인지 혹은

질병인지 등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Beck & Alford, 2009).

우울이라는 용어에 따라 지칭되는 심리적 상태를 적응수준에 비추어 세 가지

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권석만, 1996; Klerman, 1988; Moras & Barlow, 1993;

), 첫째 정상적인 적응수준에서 경험되는 우울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우울감'

또는 '우울정서'가 사용된다. 둘째 부적응적 또는 정신병리적인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적응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는 우울로, 빈도, 강도, 심각성을 고려해 '

우울 증상'이라고 표현된다. 셋째 기분장애 또는 심리증후군으로서의 우울이며,

이 경우 '우울 장애'라는 용어로 일련의 부적응적 심리적 증상군을 의미한다.

Radloff(1977)은 우울증 증상의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하였다. 첫째, 우울증은

정서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

허함을 느끼며, 흥미와 기쁨을 상실하는 정서적인 상태를 경험한다(Radloff,

1977). 둘째, 우울증은 인지적 증상을 동반한다. 이들은 독특한 인지적 증상을 나

타내는데, 자기비난, 자기비하, 죄책감, 무가치감을 느끼고, 사고력 및 주의력이

저하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다. 셋째, 우울

증은 생리적 증상을 동반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불면증, 식욕감소, 체중감소, 피

부 장애 등의 생리적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울증이 정신건강에 위협

적이며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장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증은 대인관계 문제나 성적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때때로 치명적인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중 우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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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사람들은 자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현지

& 김명희, 2007).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우울한 증상을 민감하게

진단하고 해당 증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다루는 것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병적인 우울장애가 아닌,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

서 상태와 집중력 감소, 부정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증상, 그리고 식욕부진, 수면

장애와 같은 정상적인 적응 수준에서 경험되는 우울 상태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

다.

나. 대학생의 우울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적 시기로 청소

년기에 확립한 자아정체감을 바탕으로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진로 및 직업을 결

정하고 사회적 친밀감을 형성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등 많은 발

달 과업을 수행한다(이인정, 최해경, 2007). 이러한 발달 과업들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대학생들은 수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되며,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하

는 경우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21)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20대의 우

울 위험군 비율은 30%로 타 연령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2020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

령대는 20대로 확인되었다. 2020년 기준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14만6,977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2016년의 6만4,49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20). 이와 같은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최근 우울장애는

20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 중 하

나이다.

대학생들의 우울증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대학생 시기의 환경적 특성이 상

호작용하여 발생한다. 학업 및 진로 문제,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며(김현순, 2014; 심정연, 2017),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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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대학생의 우울증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김미선, 김명식,

2010; 전신현, 2012),

대학생 우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성이다. 대학생들은 사회적

압력이나 자존감 문제로 인해 자신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기를 꺼리며, 우울감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대학생의 우울증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대학생 우울은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여 나타난다. 권석만(2003)에 따르

면 우울한 대학생들은 불면증, 과다수면, 두통, 소화불량 등과 같은 다양한 신체

적인 불편함을 경험한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은 단순히 신체적 원인으로 설명되

기보다는 대학생들이 내면화한 정서적인 어려움이 신체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대학생들의 우울은 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

면하게 한다. 우울한 상태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불안과 무기력함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는 휴학이나 자퇴 등의 학

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백종우, 송지영, 2009).

넷째,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우울증을 겪는 대학생들은 분

노, 짜증, 무관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이는 대학

교 입학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대인관계의 확장을 경험하고(박영희, 2017),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져야하는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에게 갈등을 심화하거나 대

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증폭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대학생 우울이 심각한 경우, 자살사고가 유발되며 이러한 자살 사고가

심화되면 높은 자살시도 등의 가능성을 지닐수 있다(백종우, 송지영, 2009). 안세

영, 김종학, 최보영(20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느끼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

중 우울이 자살 생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대학생들은

사회적 압력과 자아 형성의 과정에서 우울이 심화되며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이는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을 가진다.

즉 대학생 우울은 스스로 우울한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성으로 주변에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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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동시에 학업과 대인관계,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 등과 연관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표현된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특히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기에 성인으로의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우울증 환자 증가는 한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래의

건강한 사회에 커다란 위험 요소이다(Williams et al., 2014). 따라서 대학생들은

우울감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정서의 개념

정서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 지각, 생각에 대해 가지는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Lazarus, 1991). 더 나아가 정서는 개인의 생명력과 관계가 있으며, 삶의

방향성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적, 심리적 현상이다(Frijda, 1986).

또한 정서는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간의 행동과 생

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Cacioppo & Gardner, 1999). 즉 정서는 개인의 경험

과 지각에 대한 평가적 반응으로 삶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이며,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서의 기능에 대해 살

펴보면 첫째, 정서는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이 경험

하는 감정은 생존에 대한 경고와 경계를 주는 신호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개인

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LeDoux, 1996). 또한,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

며,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정서는 인간의 인지적 처리와 관련이 있다. 개인이 정서적인 자극에 대

해 반응하면, 이는 개인의 인지적 처리를 자극하게 되어 기억력, 집중력,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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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Schwarz & Clore, 1983). 또한, 감정적

인 상태는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낀 개인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며, 결정을 내릴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Fredrickson, 2001).

셋째, 정서는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은 자신의 감

정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감이 높아져도, 이를 조절하여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조절 능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넷째, 정서는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또

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감정조절 능력은 개인의 사회적 적응 능력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다섯째, 정서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부정

적인 감정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감정조절 능력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

장을 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심혈관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다.

여섯째, 정서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 각 문화는 감정을 표현하고 다루는 방식

이 서로 다르며,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은 개인의 감정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예

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분노나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

을 수 있고, 이러한 문화적인 제약은 개인의 감정 표현에 제약을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는 예술과 창작활동과도 관련이 있다. 예술 작품은 종종 감정

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예술 작품은 개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창작활동은 개인의 창의성과 자아실현에 영

향을 미치며, 이러한 창작활동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자

신의 예술작품으로 창조할 수 있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를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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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이를 통해 정서의 기능이 다양한 측면에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서는 개인이 자신의 내적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표정, 신체 언어, 음성 톤 등의 정서적 정보

를 인지하고 해석함으로써,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마음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

다. 둘째, 정서는 개인의 자기인식과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욕구와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셋째, 정서는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인 반응을 적절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공감함으로써, 서로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정서적 능력이 학교, 직장, 가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성공적인 대인관계와 자기관리 능력을 갖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Salovey & Mayer, 1990).

나. 정서인식

정서인식(emotion recognition)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정보

처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인지과정으로, 인간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문제 해

결, 리더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Reis et al., 2000; Tsaousis

& Nikolaou, 2005). Salovey & Mayer(1990)에 의해 정서적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이론에서 처음 제시된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정서주의(attention), 자신의 기분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명명하는 정서

인식 명확성(clarity),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개선하고자 하는 믿음인

정서개선(repair) 총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정서주의(Attention)는 현재의 감정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Salovey & Mayer,

1990).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쉽게 파악하

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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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서주의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

끼고 있는지 인식하고, 이에 맞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등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alovey & Mayer, 1990).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

한 인식과 이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서인식 명확성(clarity)은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다(Mayer & Salovey, 1997). 이는 자신

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정서인식 명확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타인의 감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Mayer & Salovey, 1997).

정서개선(Repair)은 심리적 적응 능력과 관련된 믿음으로, 부정적인 정서 상태

를 종결시키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개

선은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이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며(Seligman, 2011) 불안, 우울, 스

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대처함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Lazarus

& Folkman, 1984).

이와 같이 정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후천적인데, 상

담 및 교육을 통해 획득과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지연,

김아름, 박미란, 2010). 정서인식은 사회적 상호작용, 감정조절, 대인 관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개인의 정서적 자기조절, 감정 인식 능력, 감정 공감

능력 등 정서적,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Gross, 1998; Tsaousis &

Nikolaou, 2005), 이러한 이유로 정서인식을 성인애착과 우울간의 매개변인으로

상정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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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인애착과 우울간의 관계

성인애착과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들를 살펴보면, Crowell, Fraley, and Shaver

(2008)는 안정적인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발생률이 낮은 반

면, 불안정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다. 특히,

불안정적인 애착이 더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안정적인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

에 내적 안정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

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적 불안정성이

높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 (2007)은 안정 애착과 우울 간의 부적인 상관관

계와 불안정 애착과 우울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즉 애착 불안 스

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았으며, 안전한 애착 스

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나아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차원으로 나눠서 각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

았다. 먼저 애착 불안과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애착 불

안과 우울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Baldwin et al. (1996)의 연구에서

는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onagy et al. (1996)의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애착 불안이 우울증 발생 위

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ournier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애착 불안과 우울증 발병 위험성 간에 긴밀한 관련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애

착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착 회피와 우울과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Overbeek et al.

(2006)은 애착 회피와 우울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애착 회피가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tholomew et

al.(2001)은 애착 회피가 우울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외상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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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Brennan et al.(2010)은 애착 회피가 우울증의 발생 위험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 즉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수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Crowell, Fraley, & Shaver, 2008;

Overbeek et al., 2006;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 2007).

나. 성인애착과 정서인식간의 관계

성인애착과 정서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raley, Waller, &

Brennan (2000)는 불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확한 정서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

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역시 부족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는 능

력이 더욱 낮았고, 긍정적인 감정의 인식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안정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나 감정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하였

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이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Mikulincer, Gillath, & Shaver, 2002).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 패

턴이 정서인식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차원으로 나눠서 정서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 불안과 정서인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장영호(2012)는 애착 불안이 높은 정서집중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동훈(2012)은 애착 불안이 과도하게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는 이유를

애착 불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에 과도하게 집중한다고 하며, 이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것

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김나경, 양난미(2016)의 연구에

서도 애착 불안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서 부정적인 생

각에 집중하고 반복하여 생각하며 정서중심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부정적인 이차 정서와 그 이면에 있는 일차 정서를 파악하는게 어려워 정

서를 인식하는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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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불안은 정서인식명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애착 불안은 정서인식의 명확성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실, 유금란, 2014).

한편, 애착 회피와 정서인식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회피 애착이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특성

이 보고되었다. Gross와 John(2003)은 회피 성인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 표현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

다. 이들은 심리적 거리를 최대화하고자 하여 애착 관계에서 거절받지 않고자

하며, 정서적 친밀함이나 자기-노출, 그리고 상호 의존을 바라지 않는다

(Mikulincer & Shaver, 2007). 즉, 애착 회피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거

리를 두고 위협과 관련된 자극을 억제하면서 다른 곳에 주의를 두는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를 고립하고 정서를 억압하여, 관계 자체

를 차단시켜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어렵게 된다(강수진, 최영희, 2011; 김은화,

2011;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또한 이들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정서를 표현하기 어렵고, 정서 경험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김정문, 2010; 김희경, 2012).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도 애착 회피 경향이 높을수

록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신실, 유금란, 2014; 김

희경, 2012).

따라서,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정서인식에서 다른 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불안은 부정적인 감정을 과도하게 몰입하거

나 억압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애착 회피는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하고 해결하

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개인이 정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정서인식과 우울간의 관계

정서인식과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성은과 오경자(2019)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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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식의 명확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발생하는 위험이 낮았으며 정서를 느끼는

강도 즉 정서인식의 강도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찬미와

유성은(2020) 역시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

다. 이서진과 김은하(2018)는 정서인식을 더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들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서를 인지하는 경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

울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

2008), 정서인식의 개인차가 크면 클수록 우울 증상이 증가하였다(최요원, 이수

정, 2019). 최요원과 이수정(2004)은 정서인식이 부족하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

고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져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에 정서인식 능력이 낮으면 우율이 발생할 위험

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양정은, 2013; 홍주현, 심은정, 2013).

선행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정서인식과 우울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

서인식 능력이 낮을수록 우울 발생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

들은 정서인식 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정서인식 능

력이 우울 예방과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 성인애착, 우울, 정서인식의 관계

성인애착, 우울 및 정서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애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높은 우울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이 나타났다(Crowell, Fraley, & Shaver, 2008; Overbeek et al.,

2006;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 2007).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면 애착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고(강미애, 2016; 김다혜, 2010; 김병직, 오경자, 2009; 김

은영, 이지은, 2015), 애착 회피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겪는다는 결과(강

미애, 2016; 김다혜, 2010; 김병직, 오경자, 2009; 김은영, 이지은, 2015)가 보고되

었다.

불안정 성인애착은 정서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 불안과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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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차원으로 이러한 영향력을 나누어서 보면 Shaver & Mikulincer(2002)는 애

착 불안이 높은 경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모

습을 보이며,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Gillath et al., 2005). Gross & John(2003)는 애착 회피가 높은 경우 감정과 관

련된 생각이나 행동 표현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경향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정서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서인식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덜 우울해 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Beck & Beck, 1972) 낮은 정서인식

명확성은 우울, 사회불안, 불안 각성 등의 심리증상을 예측하고(Vine & Aldao,

2014), 높은 정서인식 명확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상을 감소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Kennedy et al., 2010; Thompson et al., 2015).

위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불안정 성인애착은 정서인식과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며, 정서인식은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불안정 성인애착과 우울 사이에서 정서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우울이 불안정한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기보다는 정서인식을 매개로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울은 대인관계 등의 외부 영향보다는 비교적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

는 정서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개입 방향과 예방·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정서인식을

매개하여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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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JJNU-IRB-2022-099) 이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 대학교 1~4학년 대학생으로 하

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비확률표집 방법 중 하나인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

고,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3년 1

월 2일부터 1월 18일, 총 17일 동안 응답을 받았으며.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349명이었다. 이 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설문지 1부, 연구대상자의

나이가 40세 이상인 설문지 1부를 제외하고 총 347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결과

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81명(23.3%), 여자 266명(76.7%)이었고, 재학 중인

학년은 1학년 46명(13.3%), 2학년 87명(25.1%), 3학년 90명(25.9%), 4학년 124명

(35.7%)로 나타났다. 대학교 소재지는 서울 257명(74.0%), 경기도 62명(17.9%),

인천 28명(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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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연구대상의인구통계학적특성

(N=347)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81 23.3

여자 266 76.7

나이

18 1 .3

19 28 8.1

20 53 15.2

21 53 15.2

22 59 17.0

23 41 11.8

24 37 10.7

25 28 8.1

26 21 6.1

27 8 2.3

28 7 2.0

29 6 1.7

30 3 .9

32 2 .6

학년

1학년 46 13.3

2학년 87 25.1

3학년 90 25.9

4학년 124 35.7

대학교 소재지

서울 257 74.0

경기도 62 17.9

인천 2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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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t, Brentan et al, (2000)이 개발한

성인애착유형 검사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을 김성

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착 불안 18문항, 애착 회피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애착 불안 18문항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버림받고 거절당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애착 회피 18문항은 애착 회피로 친밀해

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7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의 불안과 회피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애착 회피 .85, 애착 불안 .89로 보고 되었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애착 불안 .93, 애착 회피 .90, 전체 성인애착 .93으로

나타났다.

표Ⅲ-2. 성인애착척도의문항구성및신뢰도

(N=347)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애착 불안
2, 6, 8*, 10, 12, 13, 14, 15, 17, 20, 21,

22, 23*, 24, 25, 26, 31, 36
18 .93

애착 회피
1, 3*, 4, 5*, 7*, 9*, 11, 16, 18*, 19,

27*, 28*, 29*, 30*, 32*, 33*, 34*, 35
18 .90

전체 36 .93

*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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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인식 척도

정서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Mayer와 Gaschke(1988)의 연구를 참조해 Salovey,

Mayer, Goldman, Turvey 및 Palfai(1995)가 개발한 특질상위기분척도

(TMMS-Trait Meta Mood Scale)를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

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인식 명확성 11문항, 정서주의 5문항, 정서개선 5문항, 총 21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일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이 어떻게 정서를 경험하고 이를 자각하고 이해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척도로 정서적 인식과 정서적 관리 및 정서적 기능

과 같이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서인식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에 정서

인식의 전반적인 측면을 분석하기에 바람직하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연구에서 정서인식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각각 .86, .88, .82였으며, 검사-재검사신뢰도는 .94였다. 본 연

구에서의 정서인식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는 각각 .83, .81, .81

이었고, 전체 정서인식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85였다.

표Ⅲ-3. 정서인식척도의문항구성및신뢰도

(N=347)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정서인식 명확성 1*, 2*, ,3, 4*, 5, 6, 7*, 8, 9, 10, 11* 11 .83

정서주의 12, 13*, 14, 15*, 16* 5 .81

정서개선 17, 18, 19, 20, 21* 5 .81

전체 21 .85

*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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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울 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ush 등이 개발한 QIDS-SR을 홍진표 등이 표준

화한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BDI나 EPDS와 비교하여 우울증 측정에 대한 유효성이 높게 인식

되어 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관찰자 평가척도와 자기보

고형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Hamilton, 1989) 관찰

자 척도인 HDRS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기에 관찰자 평가척도의 역할을 갈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척도이다.

또한 특징적으로 DSM-IV 에 의한 우울증 진단기준에 포함되는 수면, 슬픈

감정, 식욕, 집중력, 자기애, 죽음 및 자살에 관한 사고, 일상에 대한 관심 정도,

생동감, 초조감 등의 9영역이 모두 포함된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정 기

간은 삽화가 만성적이건 최근이건 관계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이다. 각 문항은 0

점에서 3점까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4번, 6~9번, 15~16번 문항들은 문항

군으로 분류하여 문항군 중 가장 높은 점수 한 개만 취하고, 나머지 문항은 각각

의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계산하여 총 9문항 종류에서 27점까지 점수가 주어

진다. 6-10점은 경도, 11-15점은 중등도, 16-20점은 심한 정도, 21점 이상은 매우

심한 정도의 우울증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본다.

홍진표 등(2013)의 연구에서 QIDS-SR의 Cronbach’s α 값은 .73였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7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8이었다.

표Ⅲ-4. 우울척도의문항구성및신뢰도

(N=347)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우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88

전체 16 .88



- 32 -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

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한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

출하였다.

셋째, 연구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첨도와 왜도 등

기술 통계치를 추정하였다.

넷째, 각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애착 회피,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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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성인애착, 정서인식, 우울의 평균,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은 3이상, 첨도의 절대값은 10이상인 경우 정

규성 가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kline, 2005), 분석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

도가 3 이하, 첨도에 있어서도 모든 변인이 7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애착 불안은 50.46(SD=14.46), 애

착 회피 평균은 51.56(SD=12.23), 정서인식 평균은 71.82(SD=11.87), 우울 평균은

8.07(SD=5.79)로 나타났다. 다시 정서인식의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

펴보면 정서인식 명확성의 평균은 38.52(SD=7.37), 정서주의의 평균은

17.69(SD=4.15), 정서개선의 평균은 15.61(SD=4.52)로 나타났다.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정서인식(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주의, 정서개선), 우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애착 불안과 우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515,, p<.01), 애

착 회피 역시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05, p<.01).

둘째 애착 불안과 정서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애착 불안은 정서인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499, p<.01), 정서인식의 하위요인인 정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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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명확성(r=-.511, p<.01), 정서주의(r=-.133, p<.05), 정서개선(r=-.356, p<.01)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애착 회피와 정서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애착 회피는 정서인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r=-.501, p<.001). 정서인식의 하위요인을 보면 정

서인식 명확성(r=-.428, p<.001), 정서주의(r=-.243, p<.001), 정서개선(r=-.396,

p<.001)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우울과 정서인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은 정서인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544, p<.001). 정서인식의 하위요인을 보면 정서인식 명

확성(r=-.532, p<.001), 정서주의(r=-.202, p<.001), 정서개선(r=-.377, p<.001)도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Ⅳ-1. 주요변인의기술통계및상관분석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1 2 3 3-1 3-2 3-3 4

1. 애착

불안
1

2. 애착

회피
.377** 1

3. 정서인식 -.499** -.501** 1

3-1.

정서인식

명확성

-.511** -.428** .852** 1

3-2.

정서주의
-.133* -.243** .622** .300** 1

3-3.

정서개선
-.356** -.396** .665** .332** .225** 1

4. 우울 .515** .305** -.544** -.532** -.202** -.377** 1

M 50.46 51.56 71.82 38.52 17.69 15.61 8.07

SD 14.468 12.233 11.873 7.374 4.152 4.516 5.792

왜도 -.064 -.118 -.266 -.393 -.360 -.274 .925

첨도 -.643 -.270 .810 .215 -.457 -.272 .38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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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여, 불안정 성인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이 매개효과를 하는지 알아보았다.

매개효과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독립변인의 결과이자 동시에

종속변인의 원인이 되는 매개변인이 중간 단계 과정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

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하며, 매개변인을 통제하였을 때는 종속변인에 대

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로

구분되며,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 완전매개 효과를, 유의한 경우 부분매개 효과

를 검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

하였다. 이 검증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Z 값이 1.96 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

면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산성 문제를 확인하였

다. 각 회귀식의 공차한계는 0.625에서 1.0 사이로 0.1 이상이었고, VIF값은 1에

서 1.34 사이로 10이하이기 때문에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검증결과 계수는 1.811 ~ 2.016로 1.5~2.5 사이

에 위치하기에 잔차의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 변인간의 다중공

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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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애착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애착 불안이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았다. 2단계에는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다회

귀분석으로 애착 불안과 정서인식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매개변인의 효과

를 통제한 상태에서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

지는지 알아보고, 정서인식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는 <표Ⅳ-2>와 같다.

정서인식은 애착 불안과 우울의 사이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4.610, p<.001). 1단계에서 애착 불안은

정서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499,

p<.001). 즉 애착 불안이 정서인식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애착 불안이

정서인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4.9%(R²=.249)이다. 2단계에서 애착 불안은 우울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었다(β=.515, p<.001). 애착 불안이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6.5%(R²=.265)였으며, 이는 애착 불안이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에서 애착 불안과 정서인식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정서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β=-.383, p<.001)이 유의미하였고,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

방정식보다 감소하였지만(β=.324, p<.001),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였다. 그러므로 정서

인식은 애착 불안과 우울을 부분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Sobel test 결과 Z = 6.32 값으로 9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

기준인 절대값 1.96보다 크기에 애착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인식이 애착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불안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인식을 매개하여 간접적으

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인식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과 함께, 애착 불안이 정서인식을 낮추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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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N=347)

단계 모형 B SE β t R2 F
1

(독립

→매개)

애착불안

→

정서인식

-.410 .038 -.499 -10.706*** .249 114.610***

2

(독립

→종속)

애착불안

→

우울

.206 .018 .515 11.153*** .265 124.380***

3

(독립,

매개→

종속)

애착불안→

정서인식→

우울

.130 .020 .324 6.577***

.375 60.578***

-.187 .024 -.383 -7.783***

***p<.001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절차에 맞추어 실시한 결과의

모형은 그림Ⅳ-1과 같다.

애착 불안 우울

정서인식

-.499*** -.383***

.515*** (.324***)

그림Ⅳ-1.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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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애착 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애착 회피가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

았다. 2단계에는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다회

귀분석으로 애착 회피와 정서인식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매개변인의 효과

를 통제한 상태에서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

지는지 알아보고, 정서인식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는 <표Ⅳ-3>와 같다. 정

서인식은 애착 회피와 우울의 사이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15.733, p<.001). 1단계에서 애착 회피는

정서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501,

p<.001). 즉 애착 회피가 정서인식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애착 회피가

정서인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5.1%(R²=.251)이다. 2단계에서 애착 회피는 우울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었다(β=.305, p<.001). 애착 회피가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9.3%(R²=.093)였으며, 이는 애착 회피가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

서 애착 회피와 정서인식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으며(β=.043), β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서인식은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매개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R제곱이 .298로 1단계 .251보다 증가했으므로 매개모형이 종속변인을 설명하

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

다. Sobel test 결과 Z = 7.42 값으로 9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는

기준인 절대값 1.96보다 크기에 성인애착 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

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서인식은 애착 회피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애착 회피가 정서인식을 낮추고, 이로 인해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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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3.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N=347)

단계 모형 B SE β t R2 F
1

(독립

→매개)

애착회피

→

정서인식

-.487 .045 -.501 -1.760*** .251 115.773***

2

(독립

→종속)

애착회피

→

우울

.144 .024 .305 5.948*** .093 35.376***

3

(독립,

매개→

종속)

애착회피→

정서인식→

우울

.020 .025 .043 .820

.298 72.954***

-.255 .025 -.523 -1.017***

***p<.001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절차에 맞추어 실시한 결과의

모형은 그림Ⅳ-2과 같다.

애착 회피 우울

정서인식

-.501*** -.523***

.305*** (.043)

그림Ⅳ-2.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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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로 나누어

각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대학생 총 347명을 대상으로 성인애

착(ECR-R) 척도, 정서인식(TMMS) 척도, 우울(QIDS-SR)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절차를 통해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정서인식의 매개효과검증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한 변인 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불안, 회피), 정서인

식, 우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모두 우울과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애착 불

안과 애착 회피가 높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김병직, 오경자,2013; 김은영, 이지은, 2015; 박선영, 이지연, 2020; 이지

연, 임성문, 2006; 조화진, 서영석, 2010; 하재필, 2022; Baldwin et al., 1996;

Crowell, Fraley, & Shaver, 2008; Fonagy et al., 1996; Fournier et al., 2008;

Bartholomew et al., 1991; Overbeek et al., 2003;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 2007).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상반된 결과로, 애착 회피와 우울의 상

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ooper, Shaver, & Collins, 1998;

Murphy & Bates, 1997). 이러한 불일치는 애착 회피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애착 회피가 높은 개인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의식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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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성향

으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는 데 제한이 생겨 우울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둘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정서인식과 상관이 높았으며, 모두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능력이 낮

아짐을 의미하며, 애착 불안이 정서인식과 부적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권순

화, 김민경, 2022; 김민주, 오은주, 2021;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류지희, 이

승연, 2020; 박용주, 박원주, 2016; 양효진, 손승희, 2020; 이건화, 양난미, 2018; 이

인재, 양난미, 2017),와 애착 회피과 정서인식이 부적 상관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

구(권순화, 김민경, 2022; 김민주, 오은주, 2021;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류

지희, 이승연, 2020; 박용주, 박원주, 2016; 양효진, 손승희, 2020; 이인재, 양난미,

2019; 최보람, 송현, 권혁철, 이영순, 2016)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애착 불안의 경우. 정서적으로 과도한 몰입과 감정적인 해석을 하며, 일상

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애착

불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

하며 타인에 대한 정서 인식 역시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애착 회피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숨기며 자신의 내면적인 경험을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여,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

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게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애착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

려워지며, 이로 인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정서인식과 우울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높은 정서인식

능력이 낮은 우울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박지선, 김인석, 현명호, 유재학 , 2015; 양정은, 2013; 이서진, 김은하, 2018;

이서정, 한명호, 2008; 이찬미, 유성은, 2020; 조성은, 오경자, 2019; 최요원, 이수

정, 2019; 홍주현, 심은정, 2013)와 일치한다. 즉 높은 정서 인식 능력을 가진 개

인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울을 조절하는 능력

이 높아져 우울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정서 인식 능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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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감정 상태인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높은 정서 인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높은 정서 인식 능력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울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아져서 우울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Gross(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를 통해 높은 정서 인식 능력이 우울을 조절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대학생의 애착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정서인식이 부분매개효과를 가

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성인애착 불안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인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애착 불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주의를 많이 기

울이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

처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압도되거나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Collins, 1997; Spangler & Grossmann, 1993)와 일치한다. 따라서,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명확한 정

서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생의 애착 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는 정서인식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애착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 자극을 회피하

고 자신의 감정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Fraley,

Garner, & Shaver, 2000), 이러한 특성이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

다는 간접적으로 정서인식 능력을 저하시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애착 회피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기보다는 정서인식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불안정한 애착을 다룬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김용희(2012) 연구에서

는 애착 회피를 가진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직면하고 인식

하여 되돌아보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보다는 어려운 순간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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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비슷하게 김신실과

유금란 (2014)의 연구에서도 애착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애초에 큰 정서적

인 감정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려운 순간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수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향이 있

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애착 회피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

계 형성을 불편해하고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여 거절당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

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애

착 회피가 높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인지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 경험하며, 이는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불안정 성인애

착이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두 유형에 따라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

른 특징을 보이며 이를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서인식, 우

울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애착이 우울에 이르는 기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

힐 수 있었다. 즉, 대학생의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인식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각기 다른 불안정 성인애

착 특성을 나타내는 대학생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인식의 역할과 중요

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상담에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애착 등 개인적인 특성을 변화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이정희, 2005). 이에 따라 매개변인인 정서인식을 기반으로 우울

을 낮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선천적인 요소보다는

후천적인 요소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다(이지연,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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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란, 2010). 이러한 이유로 대인관계 등 외부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성인애착

보다는 비교적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개선 가능한 정서인식 능력을 개선하는 것

이 우울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우울을 상담할 때

는 내담자의 상태와 감정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인간중심 상담가 Carl

Rogers(1961)의 인간중심적 상담 방식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담 방식은 대학생

들의 우울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애착 문제를 보이는 대학생들의 우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서인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 개입 방향과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

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애착에 문제가 있는 대학생의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김은영 이지은 2015; 이지연, 임성문,

2006; 최연숙, 홍혜영, 2016; 한기백, 2013). 이때 애착 불안 및 애착 회피와 같은

불안정 애착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인식에 대해 구체적인 개입을 한

다면 대학생의 우울을 예방 및 개입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정서

를 조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의 하위 영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장

에서 정서인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불안, 우울감, 학업문제, 분노

조절, 또래관계, 가출 경향 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김정은, 권혁철,

2012; 이정자, 2013; 전학열, 김청송, 2010). 이에 따라 상담 현장에서 정서인식에

중점을 둔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애착에 문제를

가진 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학생의 기능적인 생황

과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성인애착, 우울, 정서인식은 매우 밀접한 변인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명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후적 인과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인과적 관

계의 방향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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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울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알아보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우울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시켜 연구

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 횡단적인 측면을 반영

하였기에 이에 있어서 한 순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서 관계의 변화양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단기 종단적 혹은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다

양한 양상에 대해서 보다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정서인식, 우울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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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recognition.

Gim Hyun Yo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order

to identify emotion recognition that can be improved through self-directed

efforts, rather than correcting attachment level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external factor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study examines

counseling interventions that improve emotion recognition, which can be used

as the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regarding depression exacerbation based

on the dimension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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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al with the research objective, several research questions are

described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Hypothesis 1-1: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depression.

Hypothesis 1-2: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depression.

The survey was conducted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JJNU-IRB-2022-099). The study

subjects were college students at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When it comes to data collection,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ne of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 was adopted. Data was

collected from January 2 - 18, 2023 (17 days), and a total of 349 people

responded to the survey. Since one respondent did not agree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one respondent was over 40 years, two samples

were excluded, and thereby 347 people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with a

data validity rate of 99.4%. During the process,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online questionnaires, asking their levels of adult attachment,

depression, emotion recognition scale, as well as demographic informa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SPSS 22.0,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In addition,

reliability tests for the questions were conducted,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emotion recognition variable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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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Baron and Kenny

(1986). Finally, bootstrapping was us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In the result, both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nd both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emotion recognition. In particular, the emotion recognition subfactor of

clarity was strongly negatively related to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depression.

Furthermore, when divid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to (1) attachment

anxiety and (2) attachment avoidance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cognition on the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emotion recogni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depression. The finding suggests that attachment

anxiety not only has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but also have an indirect

effect through emotion recognition. In contrast, emotion recognit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depression. It demonstrates that one of the causes of depression resulting

from attachment avoidance can be interpreted as a lack of emotion recognition

ability,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is helpful to improve this ability.

This study has several significances as it adopts and analyzes the process

in which depression increases along with the level of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by classifying insecure adult attachment into these two

types, and it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depression occurr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Based on the findings, timely and appropriate counseling interventions related

to emotion recogni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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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부록 1.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다음은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

들에서 어떻게 경험하는지 입니다. 각 문장이 여러분의 경험과 일치, 혹은 불일치 하는 

정도에 따라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대

부

분

그

렇

지

않

다

드

물

게 

그

렇

다

때

때

로 

그

렇

다

자

주 

그

렇

다

배

부

분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
이다

1 2 3 4 5 6 7

2
때론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감정을 
바꾸곤 한다

1 2 3 4 5 6 7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적 쉽다 1 2 3 4 5 6 7

4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1 2 3 4 5 6 7

5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1 2 3 4 5 6 7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면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1 2 3 4 5 6 7

7 다른 사람들은 나와 내 욕구를 잘 이해한다 1 2 3 4 5 6 7

8 버림받을까 봐 걱정하는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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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1 2 3 4 5 6 7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6 7

11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1 2 3 4 5 6 7

12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7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 주
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1 2 3 4 5 6 7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봐 걱정한다

1 2 3 4 5 6 7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1 2 3 4 5 6 7

16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1 2 3 4 5 6 7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만든
다

1 2 3 4 5 6 7

18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6 7

19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7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
지기를 자주 원한다

1 2 3 4 5 6 7

21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1 2 3 4 5 6 7

22
매우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서 멀어지기도 한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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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1 2 3 4 5 6 7

6 754321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
지 않는다

24

6 754321
다른 사람들을 잠시 떠나 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누군가에게 관심
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다

25

6 754321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26

6 754321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27

6 754321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28

6 754321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29

6 754321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30

6 75432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

31

6 754321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32

6 754321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33

6 754321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34

6 754321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35

6 754321
일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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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특질초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다음의 문항들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

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항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혼란
스럽다

1 2 3 4 5

2 나는 내 느낌을 이해할 수 없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에 대해 혼
란스러울 때가 없다

1 2 3 4 5

4
때때로 나는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구별
할 수 없다

1 2 3 4 5

5 나는 쉽게 감정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대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안다 1 2 3 4 5

7 나는 결코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 수 없다 1 2 3 4 5

8
나는 거의 늘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

1 2 3 4 5

9 나는 보통 내 느낌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1 2 3 4 5

10 나는 대체로 나의 느낌을 안다 1 2 3 4 5

11
나의 신념과 의견들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늘 변한다

1 2 3 4 5

12 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5

13
나는 별로 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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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주
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15
나는 보통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 주
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보통 시간낭비
이다

1 2 3 4 5

17
아무리 기분이 나쁘건 즐거운 일을 생각하
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8
기분이 나쁠 때에도 좋은 생각을 떠올리려
고 노력한다

1 2 3 4 5

19
때때로 슬플 때도 있지만 나는 대부분 낙관
적이다

1 2 3 4 5

20
화가 날 때면 내 인생의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린다

1 2 3 4 5

21
나는 때때로 행복하더라도 주로 비관적이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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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자기평정 간이우울증상척도(QIDS-SR)

다음 각 질문을 읽어보고 지난 7일 동안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항목에 검은 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잠들기

  ⓞ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 적이 없다.

  ①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 날이 7일 중 절반 미만이다.

  ②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린 날이 7일 중 절반을 넘는다.

  ③ 잠드는데 60분 이상 걸린 날이 7일 중 절반을 넘는다.

2. 밤 동안 수면

  ⓞ 밤에 깨지 않는다.

  ① 매일 밤에 편하지 않은 얕은 잠을 자고, 어쩌다 깜박 깨었다가 잠든다.

  ② 밤에 적어도 한번은 잠이 깨지만, 다시 쉽게 잠들 수 있다.

  ③ 매일 밤에 한 번 이상 깨고, 한번 깨면 20분 이상 깨어 있는 날이 7일 동안 절반 

이상이다.

3. 잠이 너무 일찍 깸

  ⓞ 나는 일어나야 할 시각의 30분 이내에 대부분 잠이 깬다.

  ① 7일의 절반 이상, 나는 일어나야 할 시각보다 30분 이상 전에 잠이 깬다.

  ② 나는 거의 항상 일어나야 할 시각의 약 1시간 이전에 잠이 깬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잠이 든다.

  ③ 나는 일어나야 할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4. 잠을 너무 많이 잠

  ⓞ 나는 낮잠을 자지 않고 하루 밤에 7~8시간 이하로 잔다.

  ① 나는 낮잠을 포함해서 하루 동안 10시간 이하로 잔다.

  ② 나는 낮잠을 포함해서 하루 동안 12시간 이하로 잔다.

  ③ 나는 낮잠을 포함해서 하루 동안 12시간 이상 잔다.

5. 우울감

  ⓞ 나는 슬프지 않다.

  ① 나는 지난 7일 중 절반 이하의 기간 동안 슬프다.

  ② 나는 지난 7일 중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슬프다.

  ③ 나는 거의 항상 슬프다.

※ 6번 또는 7번에 답하시오(둘 중 하나에 표시)
6. 식욕 감소

  ⓞ 나의 식욕은 평소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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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나는 평소보다 식사량과 식사 회수가 다소 줄었다.

  ② 나는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고, 노력을 해야 먹는다.

  ③ 나는 하루 종일 거의 먹지 않고, 매우 노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먹도록 설득해

야 먹는다.

7. 식욕 증가

  ⓞ 나의 식욕은 평소와 비슷하다.

  ① 나는 평소보다 더 자주 먹고 싶다.

  ② 나는 매번 평소보다 더 자주 혹은 더 많이 먹는다.

  ③ 나는 식사시간과 그 외 시간에도 많이 먹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 8번 또는 9번에 답하시오. (둘 중 하나에 표시)
8. 지난 2주 간의 체중 감소

  ⓞ 나의 체중에는 변화가 없다.

  ① 나는 약간 체중이 줄었다고 느낀다.

  ② 나는 체중이 1 kg 이상 줄었다.

  ③ 나는 체중이 2.3 kg 이상 줄었다.

9. 지난 2주 간의 체중 증가

  ⓞ 나의 체중에는 변화가 없다.

  ① 나는 약간 체중이 늘어났다고 느꼈다.

  ② 나는 체중이 1 kg 이상 늘었다.

  ③ 나는 체중이 2.3 kg 이상 늘었다.

10. 정신 집중/의사결정

  ⓞ 나의 집중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평소와 같다.

  ① 나는 때때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집중이 어렵다.

  ② 나는 대부분의 시간에 주의 집중을 하거나 또는 결정을 내리는게 힘겹다.

  ③ 나는 집중이 안 되어 읽기 어렵거나, 사소한 결정도 내리기 어렵다.

11. 자신에 대한 견해

  ⓞ 나 자신이 남들만큼 가치 있고, 존중 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나는 평소보다 더 자책을 한다.

  ② 대체로 내가 남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는다.

  ③ 나는 나 자신의 크고 작은 결점들에 대해 반복해서 생각한다.

12.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 나는 자살 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① 나는 삶이 공허하거나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② 나는 한 주에 여러 차례 몇 분 이상 자살/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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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하루에도 여러 차례 깊이 자살/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

우거나, 자살을 시도하였다.

13. 전반적 관심

  ⓞ 내가 다른 사람이나 활동에 대해 갖는 흥미는 평소와 차이가 없다.

  ① 나는 사람들이나 활동에 대한 흥미가 과거보다 줄었다는 것을 느낀다.

  ② 내게 이전에 즐기던 것 중 단지 한두 개 정도에만 흥미가 남았음을 알게 되었다.

  ③ 내가 이전에 즐기던 일들에 실제로 전혀 흥미가 없다.

14. 활력 정도

  ⓞ 나의 평상시의 활력 정도에는 변화가 없다.

  ① 나는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② 나는 일상적인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예 : 쇼핑, 

숙제, 요리, 일하러 가기 등).

  ③ 나는 활력이 없어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일과도 정말 수행할 수 없다.

15. 느려진 느낌

  ⓞ 나는 생각, 몸짓, 말에 있어 평소 속도를 유지한다.

  ① 나는 내 생각이 느려졌다는 것 또는 나의 목소리가 둔하고 단조롭게 들린다는 것

을 느낀다.

  ② 나는 대부분의 질문에 반응하는 데 몇 초 이상이 걸리고, 나의 생각이 느려졌다고 

확신 한다.

  ③ 나는 매우 노력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질문에 반응할 수 없다.

16.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

  ⓞ 나는 안절부절 못하게 느끼지 않는다.

  ① 나는 때때로 안절부절 못하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며, 앉은 자세를 바꿔야 한다.

  ② 나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정말 안절부절 못하겠다.

  ③ 때로 나는 앉아있을 수 없고, 왔다 갔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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